
구라보 등 4개사 - 피부활성화섬유 발표 

구라보는 “이토추상사”, “큐피(kewpie, 큐피드를 본뜬 인형)”, “슛고 테크노 

파인(出光 Techno-fine)” 등과 함께 난각막(卵殼膜, EM protein)을 원료로 피부

활성화(皮膚活性化)섬유 “큐피드(Cupid, 로마의 에로스 신) 탄생”을 개발하였

다. 

계란(卵)의 석회질(石灰質) 껍질 안에 있는, 엷으며 부드러운 난각막은 운

동선수들이 피부의 상처에 붙이기도 하고, 동양의학에서도 오래 전부터 파열

상에 활용하고 있다. 이 EM 프로테인은 사람의 진피섬유아세포(眞皮纖維芽

細胞)의 Ⅲ형 콜라겐(collagen)을 증식(增殖)시켜 피부유연성효과(皮膚柔軟性 

果)로 피부를 싱싱하게 하고, 윤기가 있어 탄력성이 있는 피부를 지켜준다. 

또한 화상(火傷)에 대한 치유효과도 잘 알려져 있다. 

“큐피”는 1980년부터 계란 등 알에 대한 수준 높은 이용을 연구하여, 그 

동안 EM 프로테인의 기능이나 효과를 연구해 왔으며, 연간 20만t의 알을 취

급하여 건조상태의 EM 프로테인을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다. 

“슛고 테크노 파인”은 이 EM 프로테인의 입자가 3∼5mm 정도 되는 가루

를 미분화(微粉花)기술로 5미크론(micron, 1미터의 100만분의 1)의 고운 가루

로 만들어 구라보에 공급해 준다. 구라보는 가공 후에 잘 떨어지지 않으며, 

천의 태도 변화가 없도록 포 상태로 후가공하여 천의 표면에 가공해 주며, 

실이나 제품에도 가공하고 있다. 

“이토추상사”의 섬유원료사업부에서는 도매상이나 어패럴업자로 하여금 백



화점이나 전문점에 납품토록 하고 있으며, 이 소재로 기능성제품을 만드는 

데도 동참하고 있다. 

“슛고 테크노 파인”은 실크 프로테인으로도 뛰어난 상품을 개발한 실적이 

있는데, “EM 프로테인은 피부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”고 하며, 

이미 화장품이나 화장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충해 주는 상품으로써도 

시중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. 일부는 팬티스타킹(panty stocking) 

등으로 상품화하고 있는데, 면 관계에서는 구라보가 처음으로 상품화함으로

써 “큐피드 탄생”을 브랜드로 하여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

있다. ♣ 

 


